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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하반기 수소차 보급 확대 대비 수소 수급 상황 점검 (2025.06.19)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

의체 회의를 열어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판매 시작한 신형 수소 승용차 디올뉴 넥쏘 보급계획 설명

- 올해 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5454톤 

기록.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 기준 최대 수요가 1만 5000톤으로 전망되지만 공

급능력은 1만9000톤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 가능

- 8월 충남 서산에 정부 지원을 받은 연간 4950톤 규모의 대규모 기체수소 공급시

설 준공 예정. 해당 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급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설비고장 방지를 위한 선제적 

설비점검 당부

지자체

□ 덴마크공과대학교-범한퓨얼셀,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협력 양

해각서 체결 (2025.06.19)

- 박완수 경남도지사 주도로 경남대표단이 덴마크공과대학교 에너지연구소를 방문

하여 범한퓨얼셀과 차세대 수전해기술 국제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연구과제로 한국형 고체산화물 수전해 스

택 개발과 진단 기술 구축이 목표

- 범한퓨얼셀은 창원 본사의 국내 대표 수소전문기업으로 독일 지멘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 성공. 덴마크 공과대학교는 유럽 공과대 평가기관 

EngiRank 1위 명문대학으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 분야 세계적 기술력 보유

- 양 기관은 그린수소 생산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술 및 정보 공유, 기관 간 교

류 확대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수소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958.20250619060038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6190733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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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창원특례시의회, 수소생산기지 운영 활로 모색 (2025.06.19)

-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국내 최초의 수소생산기지인 성주동을 방

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최정훈 위원장이 이

끄는 위원회는 경제성 저하로 인한 가동 최소화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 전략산업

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

-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유지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소

생산기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나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

역본부를 방문해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등 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핵심 연

구 성과 확인

-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며 산업 현

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 지역

의 미래 성장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에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

□ 동해시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 육성 본격화 (2025.06.19)

- 동해시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사업이 본격화되어 2023년 연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지난 5월 사업부지 

매입 완료. 이달부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공모 절차가 본격 진행되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 수소기업 지원 시책으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

한 R&D 과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2개의 기업 선정. 연간 

1억원 최대 2년의 사업비를 지원해 소재, 부품, 장비 등 제품 상용화를 앞당기고 

지역 내 수소산업 기반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회발전특구,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운영 등 수소산업 

전략거점 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며 강원·울산 수소융복합에너지 산학연협의체

와 함께 청정 수소산업 업종전환 지원센터 개소

□ 청정수소산업 업종전환 지원센터 개소 (2025.06.19)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청정 수소산업 업종전

환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을 회

원으로 하는 산학연협의체가 지난 3월 울산지역과 연계해 광역형 협의체 출범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619151900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300101.20250619000604005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300101.202506190006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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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수소산업과 연계한 산학연기술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단

지 혁신역량 강화 목표. 센터는 산학연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북평산단 입

주기업들의 수소기업 업종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담당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설치된 센터는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들

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1일 5만명 이용 제주형 수소트램 기대와 우려 교차 (2025.06.21)

-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년 운행을 목표로 하는 수소 트램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

청회 개최. 백승근 전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은 제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10%를 

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트램 도입의 필요성 강조

- 2028년 국내 최초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수소 전기트램을 도입하는 대전시 이

종익 철도정책과장은 초기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현재는 정시성과 도시재생의 주

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제주도의 결단 주문. 이용상 우송대학교 부총장은 제주

야말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최적지라고 평가

-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제주공항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

하는 12.91㎞ 구간에 2023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총사업비 5293억원 투입 예정. 1일 

이용객 예상치는 5만3841명이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79로 경제성 확보가 과제

□ 그린수소 산업 공들인 전북자치도, 李 정부서 전북 몫 찾아야 (2025.06.22)

- 이재명 정부가 그린수소 산업 육성에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경

제성 등의 문제로 좌초됐던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의 재추진 동력을 확

보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

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제시

-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거점 구축사업하는 그

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성 문제로 지난 2023년 결국 좌초. 이후 수소상용모빌리티 조성 등 기존 기

반을 활용해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 완주 지역에 수소저장 및 활용 분야 중심 산업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등 수소용품, 연료전지 분야 등 전방위 지원 인프

라 확충 추진 중. 현재 기술력이나 여건으로는 그린수소 생산은 경제성 문제로 

어렵지만 기술력 확보 등은 꾸준히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700401.2025062114564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600901.20250622150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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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울진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2025.06.24)

- 경북 울진군이 지속 가능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손병복 울진군수와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경북

도·울진군 관계 공무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 군은 세계 

최대 원전 보유 지역으로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 등과 함께 원자력 청

정수소를 활용한 수소도시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

-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제3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2028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 건물 

열공급용 수소설비 도입, 수소버스 보급, 수소통합안전관리센터와 수소체험형 주

민복지시설 및 수소홍보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 마스터플랜 용역의 주관사로 선정된 넥서스도시랩 컨소시엄은 착수 보고를 통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한 차별화된 수소도시 모델을 제시할 

계획.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원자력 청정수소를 활용

한 수소도시 모델 완성과 군민들이 수소를 체감할 수 있고 안전한 수소도시가 조

성되길 바란다고 밝힘

□ 경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 급변하는 세계 원전시장 대응 원전·수소산업 발전 모색 

(2025.06.24)

- 경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가 경주시 감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북도 원전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황명강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

과 경북도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 경북의 에너지산업과 미래전략을 

조망하고 원자력 및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 논의

- 홍석표 경북도 국장이 경북의 수소와 원전정책을 소개하고 박홍준 동국대 교수가 

경북의 SMR산업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 황명강 의원은 급변하는 세계 원전시

장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경북의 원전에도 미래가 있다며 경북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SMR 산업도 경북에서 꽃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

책적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경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포럼을 개최하

는 등 원전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 경북의 

원자력과 수소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북도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앞당김과 

동시에 SMR 산업, 방폐물 등에 대해서도 정책 개발을 모색해 나갈 예정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50624154441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250624155112001


- 5 -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충전소 1곳뿐 수소버스 300대 운행 가능할까 (2025.06.24)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10월부터 그린수소 버스 21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

라가 빈약해 노선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처럼 양쪽에서 승·하차가 가

능한 양문형 버스가 운행 중인 버스 중앙차로에는 수소버스를 도입하지 못해 대중교통 

개편 정책이 후퇴. 현재 수소버스 21대와 수소 승용차 55대 등 76대가 운행 중

- 함덕 충전소 외에 한림과 화북 2곳에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투입한 민간업

체 주도의 수소 충전소 추가 설치사업이 부지 미확보와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될 

위기. 함덕에만 충전소가 있어서 수소버스 21대는 함덕을 기점으로 제주시 동부

지역에만 운행 중이며 서부지역에서는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

- 함덕 충전소의 수소 압축기는 하루 최대 600㎏까지만 압축이 가능해 대당 5억원

에 달하는 수소버스 5대는 매일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는 압축기 설비를 오

는 10월까지 300㎏ 규모로 추가 증설해 행원 생산시설의 그린수소 여유분 1.2톤

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 양경호 의원은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와 수소 청

소차 200대 도입 목표에 충전소 확대가 선결과제라고 지적

□ 울산경자청, 수소기업 고충 듣고 투자유치 도모 (2025.06.24)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경자청 3층 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방안 논의 및 투

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고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현장지원활동의 일환으로 마련.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을 비롯해 한국에

너지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수소산업협회, 롯데케미칼, 에어프로덕츠코

리아, 한국에머슨 등 기업 관계자 10여명 참석

- 경제자유구역, 외투 부지 및 지원프로그램 소개와 기업 소개·동향 공유, 기업 건

의·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대·중견기업들의 수소산업 현장 의

견 수렴과 연구기관들의 산업기술과 정책 방향 논의가 이뤄짐. 울산경자청은 수

소·저탄소에너지를 포함한 3가지의 핵심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신산

업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관련 세부추진과

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속 발전 도모

- 울산은 국내 최대 수소 생산, 최대 수소 배관망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수소 관련 기

반이 풍부하여 전후방 산업이 발달해 있어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

고 있으며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 발전 전초기지 역할 수행.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은 정부·울산시의 수소산업 정책과 기업의 사업방향이 잘 융화

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경자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700401.20250624202629005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1301.202506242111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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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정부, K-UAM·드론 산업 민관 협력 본격화(2025.06.19)

-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

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기업과 함께 UAM 및 드론 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의 애

로사항 청취. UAM은 2040년까지 세계 시장은 6090억달러, 국내 시장은 13조원 

규모로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배터리와 IC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

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격차를 좁혀야 하는 상황. 정부는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을 통해 대규모 실증사업, 연구개발, 규

제 특례 등을 추진 중이며 드론산업은 드론 실증도시 조성,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발족을 통해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

- 민간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들이 핵심 기체 및 부품 기술 자립화 투자 확대, 규제 

환경 유연화, 전문인력 양성, 실증화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대한항공, UAMKAI, 

KT, 간삼건축, 브이스페이스, 버티, 드론유비파이, 볼로랜드, 메이사 등이 참여. 신

상훈 추진단장은 정부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인재 양성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지자체

□ 고양 킨텍스, 2025 드론·UAM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2025.06.23)

- 킨텍스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열리는 

2025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박람회의 참가기업 모집에 착수. 고양특례시가 주최

하고 킨텍스와 한국드론혁신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육군교

육사령부가 후원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드론 및 UAM 전문 행사

-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며 드론 및 UAM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국방 협력, 지자체 정책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으로 기대. 참가기업은 

산·학·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방 분야 네트워킹과 수출 및 구매 상담회, 

공공기관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7월 4일

까지 조기 신청 시 참가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지난해 첫 박람회에는 포

스코, LIG넥스원,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총 77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약 

1만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아 총 70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

으로 마무리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701.20250619160035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401.20250623102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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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 25~28일 개최(2025.06.24)

- 광주시가 25~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모빌리티·뿌리·로봇·드론 융합 전시

회인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250개사가 500부스 규모로 참여. 국제

뿌리산업전시회, 국제그린카전시회,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를 통합 개최하고 2025 

광주 드론·도심항공교통 전시회와 동시 개최

- 주요 전시 품목은 모빌리티·친환경자동차·퍼스널 모빌리티·특수 목적용 자동

차·UAM·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교육/서비스 로봇·로봇 활용 서비스, 인공지

능 가전, 사물인터넷플랫폼, 정보통신기술 등. 현대자동차그룹 테크관이 광주 전

시장에서 선보이며 대표협력사 11개사가 참여해 자율주행 물류로봇, 자율주차 모

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유한 기술 시연

- 올해 광주미래산업엑스포의 전시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관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람객들이 직접 로봇경기를 관람하며 첨단 로봇 기술

을 생생하게 경험 가능. 벤츠, 토요타, 렉서스, 혼다 총 4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전기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는 전기차 야외특별관과 SWM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시승 행사 등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개최

□ 인천시,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공모 신청(2025.06.24)

- 인천시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

출하여 부산시와 함께 하늘을 두고 경쟁에 나섰음. 국토부는 이 공모를 통해 지

역 여건에 적합 및 실현가능하고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방향 설정과 인

프라 구상 등을 재정·정책적으로 지원하며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해 사업 1

개당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 지원 방침

-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교통형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인천국제

공항 주변에 버티포트를 건설해 도심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수도권 

주요 거점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UAM 노선을 통해 혼잡한 도심 교통을 분산시

키고 미래형 항공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

-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차·대한항공·KT·현대건설로 구

성된 K-UAM 원 팀 컨소시엄과 UAM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이미 국토부의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도심 실증사업을 유치해 경인아라

뱃길 노선에 버티포트 설치 및 실증운행 작업을 진행 중. 부산시도 이번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두 도시의 주도권 경쟁이 하늘에서도 이어지고 있

으며 국토부는 현장실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9월 시범지역을 최종 선정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5062411035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501.202506241757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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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우주청, 재사용발사체 조기 상용화 나선다 (2025.06.20)

- 우주항공청이 오는 2035년 재사용발사체를 조기 완성하여 글로벌 재사용발사체 

개발이 활발한 상황에서 조기 시장 진입을 통해 오는 2038년부터는 재사용발사체

를 회수해 본격 재사용에 나선다는 계획.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대한 브라운백 미팅을 진행하고 사업 변경안을 소개

-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은 국가 우주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자주적인 우주탐사 역

량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청 주관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 2조132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사업. 기존 소모성 

발사체 개발 이후 재사용발사체로 전환하는 설계 대신 곧바로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는 게 핵심

- 엔진 기술도 기존 대비 성능은 동일하지만 개발 난이도는 낮은 메탄가스발생기로 

전환하고 재사용 기능 구성품도 개발하며 연간 2기 이상의 제작 능력도 확보한다

는 목표. 우주수송 개발의 패러다임이 소모성이 아니라 항공기처럼 다회 운행하

는 운송수단으로 바뀌면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이 활발하며 우리나라도 2030년

대에는 재사용발사체를 확보하면 미국에 이어 재사용발사체 상용화가 가능한 나

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주청, 누리호 1차례 더 쏘는 사업 추진 (2025.06.20)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2028년 한 차례 더 쏘는 사업이 추진되어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위성덮개를 확장하고 국방 안보위성 2기를 기존에 쏘던 궤도가 아닌 경사

궤도에 투입하는 사업.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 중이며 아직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지는 않음

-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누리호 헤

리티지 사업을 공개했으며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 누리호를 통해 국방 시험위성 2

기 발사를 요청하면서 준비.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는 기조 아래 

최소한 공공 위성부터라도 국산 발사체를 활용해야 하며 발사체 업계 생태계 유

지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업계에서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이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

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민간의 제조역량 및 현장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501.2025062013015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101.20250620175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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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 발사수요 확보를 통한 추가 발사 지속유지, 

산업체 인력과 시설 및 장비 운영 유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발사 서비스를 조속히 발주해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주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

지자체

□ 사천시, 파리에어쇼에 우주항공기업 수출 지원·사천에어쇼 홍보 박차 (2025.06.19)

- 경남 사천시가 세계 최대 항공우주 전시회인 제55회 파리 에어쇼에 참가해 지역 

우주항공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와 2026년 사천에어쇼 홍보 활동을 진행.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관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B2B 미

팅을 지원하고 수출 상담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 김제홍 부시장은 사천시가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산액의 약 48%, 고용인원의 약 

40.7%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2026년 경남 사

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천에어쇼가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협력과 기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요청

- 행사 기간 중에는 미국 Amphenol 등 주요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과 공동 

과제 발굴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10월 서울 ADEX에서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이 예정. 송월테크놀로지와 QARBON사는 롤스로이스 엔진 부품 신규 

사업 협력 및 장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 창출

□ 경남도, 프랑스 지방정부와 우주항공 협력 확대 모색 (2025.06.22)

- 경남도가 현지시각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프랑스 지

방정부와의 우주항공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박완수 지사는 현지에서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를 만나 양 지역 간 산업 교류 필요성을 강조받

고 실질적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침

- 문승현 주프랑스 특명전권대사와 현지 50여 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최근 개소한 경남도 파리 해외사무소와 연계해 개최되었으며 도내 전

략산업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목표. 박 지사는 경남은 대한

민국 최대 항공·우주산업 중심지로 글로벌 기업 투자가치가 높다며 최적의 입지 

여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힘

- 설명회에는 AXA 그룹, 로레알 그룹 등 다수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고 피브스그룹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78.20250619110403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78.202506221029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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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베올리아그룹과는 각각 약 1000만 달러 규모 시설투자 추진과 에너지·자원순

환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 피브스그룹은 우주항공 및 자동차 분야 

설비 공급에 나서며 베올리아그룹은 공공기관 대상 친환경 솔루션 제공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 전남도, 국방우주·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 (2025.06.23)

- 전라남도가 고흥 썬밸리 리조트에서 2025 전남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열어 

전남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과 국방 우주 분야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 최

근 러·우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우주와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과학 기술

을 접목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고흥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항공산업과 광양만권의 소재 부품산업 특화 강점을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에 집중

- 방위산업 전문가,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방위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방 우주 강국의 시작, 우주 방위 산업의 미래

라는 슬로건 아래 후속 논의를 진행.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이 첨단 방위

산업의 미래와 지역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며 방위산업 지방 분권화와 지

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

- 핵심 전략은 순천, 고흥을 중심으로 한 국비 245억 원 규모의 방산 혁신 클러스

터사업 유치이며 전남도는 우주·항공과 소재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방 우

주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공모를 준비. 방산 혁신 클러스터엔 2020년 

경남 창원,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 구미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사례발표에서는 

파루전자가 국방 위성용 우주 히터 개발 사례를, 위드피에스가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술개발·양산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 뿌리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가능성을 시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01.202506231629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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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한자연,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 기술 개발 MOU 체결 (2025.06.19)

-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육군과 충남 천안에서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 및 수소공급장

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진종욱 한자연 원장과 김태후 육군본부 공병

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 20여명 참석하여 국방 분야 수소연료 기술 협력 합의

-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의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용개념과 운영 방안 공동 설정, 실증 및 운용 적합성 평가 등 구체적 협력 방

안 제시. 에너지 효율성과 저소음, 친환경을 갖춘 수소연료 기술의 국방 분야 중

요한 역할 기대

- 육군과 수소 등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국방 모빌리티 기술 협력 확대

를 통해 국방력 향상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지방기관

□ 태양에너지로 그린수소 생산하는 인공나뭇잎, 상용화 문 열어 (2025.06.23)

-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이재성·석상일·장지욱 교수팀이 고효율·고내구

성·대면적 확장성을 모두 갖춘 모듈형 인공나뭇잎 개발하여 태양에너지를 수소로 

직접 전환하는 인공광합성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임. 인공나뭇잎은 자연의 

잎처럼 햇빛과 물만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외부 전력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소 생산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 생산 방식

-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태양광 흡수층과 니켈-철-코발트 촉매를 활용해 

1㎠ 단위의 고효율 광전극을 제작하고 이를 4×4 배열로 확장한 모듈형 인공나뭇

잎 개발. 모듈 전체 수준에서 태양광 수소 전환 효율 11.2%를 달성하여 현재까지 

보고된 인공나뭇잎 중 최고 수준이며 상용화에 필요한 10% 이상의 효율을 모듈 

규모에서 달성

- 염소를 첨가한 페로브스카이트 흡광층과 자외선에 강한 전자수송층, 촉매층의 조

합으로 고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수 니켈 포일과 수지 봉지 기술을 적용해 

140시간 연속 작동에서도 99%의 초기 성능 유지 가능. 태양전지 패널처럼 대면적 

인공나뭇잎 패널로 확장도 가능해 상업화를 위한 결정적 진전을 이룸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619155512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506230938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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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부산테크노파크-부산수소동맹 탄소중립 환경기부금 기탁 (2025.06.24)

-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수소동맹이 부산환경운동연합에 탄소중립·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환경기부금을 전달하여 정부의 친환경 중심 에너지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민관이 함께 사회적 책임 실천. 부산수소동맹 회원사인 동인엔

시스, 한라IMS, 영도산업이 기부에 참여

- 동인엔시스는 수소충전소 설비 및 친환경 선박용 수소에너지 솔루션을 설계·엔

지니어링 하고 있는 전문기업이고 한라IMS는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동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강소기업. 영도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수

소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 영역에서 활동

- 부산수소동맹은 2022년 1월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주도로 18개 지역기업과 함

께 출발했고 현재 47개사로 늘어났으며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

한 민관 협력체 역할 수행.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환경단체는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산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201.202506241631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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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KAI,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항공·우주 협력 강화 (2025.06.19)

-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방위산업업체 록히드마틴사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

항에서 열린 2025 파리 국제 에어쇼에서 전략적 협력분야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 유·무인 복합체

계, 인공지능 기반 자율체계 등의 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강구영 KAI 사장과 프랭크 세인트 존 록히드마틴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

운데 기존 협력사업 강화뿐 아니라 향후 미래 신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및 신규 사

업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통한 미국 시

장 진출을 위해 공동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회전익,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AI 기반 자율체계, 우주, 훈련체계, MRO 및 성능 개량 등 신기술 분야 사업 협력 

기회 발굴

- KAI는 지난 30년간 록히드마틴과 국방·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공동개발, 기술협

력, 산업 파트너십 등에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력 확대는 미국을 비롯한 글

로벌 동맹국에 대한 기존 훈련기 및 전투기 시장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

기가 될 것. 고정익, 회전익, 유무인 복합체계, AI 기반 자율체계, 무인기 등 항공

우주산업 전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역량 확장을 기대

지방기관 - (해당 없음)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6191755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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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대로템, 수소 철도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도 (2025.06.19)

- 현대로템이 2025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수소 브랜드 

HTWO와 연계한 수소 밸류체인 생태계 테마관 전면 배치. 대전 2호선 수소전기트

램에 적용되는 플랫형 수소연료전지 모듈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공간 제약이 있는 

철도차량과 광역버스에 적합한 기술 선보임

- 수소전기트램, 수소동력차, 수소동차 등 모형 전시를 통한 수소철도차량 라인업 

소개와 함께 참관객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수소전기트램 그림을 그려

보는 체험 공간 마련.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EMU-370 모형도 첫 공개

- K-철도의 글로벌 시장 위상 제고를 목표로 국산 고속철의 사상 첫 수출과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

□ 카찹하이케어·신한카드, 수소차 충전할인 카드 출시 (2025.06.19)

- 국내 유일의 수소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찹하이케어가 신한카드와 손잡고 

수소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카드 발급 서비스 시작. 수소차 전용 

앱 하이케어를 통해 전국 200여개 수소충전소의 실시간 운영 정보 확인부터 예

약·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수소차 충전할인 신한카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결제금액의 10% 할인과 차량 관

련 주차·정비 서비스에서도 10%, 대형마트와 편의점, 배달앱 등에서도 각각 5% 

할인 혜택 제공. 전월 이용실적 산정 시 수소차 충전금액이 포함되어 이용자의 

실질 체감 혜택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카드 발급은 하이케어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카드 신규 이용자에게는 20만원 이

상 사용 시 10만원 캐시백 이벤트도 제공. 현재 국내 수소차 보유자의 90% 이상

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

□ HD현대, 수소로 움직이는 크루즈선 기술 개발 착수 (2025.06.19)

- HD현대가 HD한국조선해양, HD유럽연구센터, HD하이드로젠과 함께 고체산화물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61.20250619135154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301.20250619000215006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51.202506191012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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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료전지 시스템의 크루즈선 적용을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착수. 노르웨이 선급 

DNV와 독일 대표 크루즈 선사 투이 크루즈도 참여하여 유럽 시장 공략 목표

- SOFC는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연료전지로 연소 과정 

없이 전기 생산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 소음과 진동이 적고 발전 효율이 높아 전

력 소모가 큰 크루즈선에 적합한 발전 방식으로 평가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SOFC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7%씩 성장해 약 71억 2400만 달러에 달할 전망. HD현대의 

세계 최고 탈탄소 선박 기술을 유럽 현지에서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 네오오토,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EREV 핵심 감속기 부품 수주 (2025.06.19)

- 글로벌 모빌리티 부품 전문 기업 네오오토가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부품 

공급 및 EREV용 핵심 감속기 부품을 신규 수주했다고 발표. 차세대 수소전기차 

NH2에 적용되는 DIFFERENTIAL GEAR ASSY, SHAFT INPUT과 EREV 모델 적용 

DISCONNECT ASSY 등 주요 부품 공급

- NH2 부품들은 지난 5월 개발 완료되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

고 EREV 부품의 경우 2027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예정. EREV는 내연기관과 전기

차의 장점을 각각 적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에 감속기 부품이 핵심적으로 적용

- 전기차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존 내연기관과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넘어 차세대 수소전기차와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 공급까지 확대했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 산업 변화에 한발 앞서 혁신적 기술 역량을 강화하

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 부품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수소사회를 향한 27년 담은 현대차 넥쏘 (2025.06.20)

- 현대자동차가 2세대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디 올 뉴 넥쏘에 수소 사회를 향한 27년의 

노력을 모두 담았다고 발표. 1998년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 최초 

양산형 수소차 투싼IX 개발 성공까지 독자 기술 개발에 노력해온 역사 소개

- 2018년 선보인 브랜드 최초 전기차 전용 모델 넥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수

소전기차로 세계 10대 엔진상을 수상하며 수소 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림. 2020년 

대형 수소 트럭인 엑시언트와 수소전기버스 등을 개발하여 상용차에도 적용 성공

- 디 올 뉴 넥쏘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최대 720km로 투싼 IX 415km, 1세대 넥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78.20250619135434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01.202506200830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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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 609km와 비교해 크게 증가. 연료전지 총 전기출력은 1세대 대비 약 16% 증가

한 110kW 달성하고 모터 출력은 150kW까지 33% 향상하여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8초로 15% 단축

□ MC유 함께해달라 수소차 캠페인 나선 현대차 (2025.06.20)

- 현대차가 친환경 가치와 수소 모빌리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넥쏘 러브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 국내 유일의 승용 수소차인 디 올 뉴 넥쏘의 출시에 발맞춰 이산

화탄소 없이 물만 배출하는 수소 모빌리티의 여정에 함께해 달라는 메시지 전달

- 첫 주자로 MC유를 선정하여 안경과 정장 이미지를 포함해 디어.엠씨유 글귀를 담

은 메시지를 옥외·극장 광고, 현대차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로 

송출. 이 인물이 화답하면 함께 넥쏘 러브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

- 고객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에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를 태그하

고 디 올 뉴 넥쏘의 수소 모빌리티 여정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아 게시물을 올리

는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 추첨을 통해 뱅앤올룹슨 스피커와 친환경 비누, 칫솔 

등 제로웨이스트 키트 제공

□ 충북에 수소도시 만든다 현대차그룹, 다자간 MOU 체결 (2025.06.24)

- 현대차그룹이 충청북도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여 청주를 수

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중부 내

륙 지역의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현재 청주시 건설 중인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4배 확대

- 하루 2000kg 청정수소를 생산해 지역 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며 

충전 인프라 설치 확대, 수소 모빌리티 도입 등의 노력도 함께 진행.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여러 인허가 사항 등을 적극적으

로 지원할 계획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관련 행사 개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소가스 안

전 허브센터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진도 및 성과 관리 담당. HTWO를 기반으로 펼쳐온 국내외 수소 사업 현황 및 향

후 계획 소개하며 충청북도 최초의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수소경제를 활성

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601.20250620091801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601.202506241440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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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SK에너루트, 첫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 가동 (2025.06.25)

-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사인 롯데SK에너루트가 설비 용량 

20MW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울산하이드로젠파워2호의 상업 운전 본격 개시. 

2023년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약 77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공적 체결

-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연간 약 160GWh의 전기를 20년 동안 생산할 계획으로 4

인가구 기준 약 4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전용 모델 적용으로 향후 청정수소 도입 시 추가적인 설비 변경이나 개조 없

이 연료전환 가능하며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추가 전력을 생산

함으로써 에너지효율화 실현

- 내년 11월까지 총 4개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

면 누적 운영 규모는 총 80MW에 이를 전망. 울산 지역 내 분산형 전원 보급 확

대, 세수 증대 및 직·간접적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

으로 예상되며 수소사업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생산부터 유통, 활용, 

기술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의 핵심 역량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

대학교

□ 이화여대, 더 저렴한 수소에너지 촉매 해법 찾았다 (2025.06.21)

- 이화여자대학교 조수연·이상헌 화공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위상 준금속인 

니켈 텔루라이드의 수소 발생 반응 기제를 규명해 고효율 수소 생산 촉매로서의 

가능성 입증. 탄소중립 시대에서 수소에너지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지만 백금 

등 고가의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하는 탓에 경제성이 낮은 문제 해결 실마리 제시

- 한국거래소 집계 1g당 백금 가격은 20일 기준 약 5만2700원으로 지난해 약 4만

4000원보다 크게 상승하여 백금 등을 대체할 위상 귀금속 같은 양재 소재가 대안

으로 부상.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위상 귀금속 중 니켈 텔루라이드가 전하 이동

이 빨라 수소와 결합 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밝혀냄

- 연구 논문은 화학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지난 16일 온라인 게재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자 교류지원사업과 이화여

대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단의 지원으로 진행. 이번 연구를 통해 고성

능 수소 에너지 개발에 큰 혁신을 줄 것으로 기대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1008.20250625084328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01.202506210730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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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그린수소, 탄소중립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 (2025.06.22)

- 환경보호협의회와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

한 울산의 신재생에너지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이 울산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

서 개최.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 이병규 교수가 수소생산 문제 및 그린수소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

- 기존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피할 수 

없어 지구온난화와 가뭄, 홍수, 산불 등과 같은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한다고 강

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재의 블루수소 생산법은 탄소 포집, 활

용 및 저장 기술을 적용하면 저탄소 수소생산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는 오염 없이 수소에너지

를 생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고 미래에는 저탄소 수소생산법과 함께 탄

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소생산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환 책임연구원은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유아이그룹-GS건설, 도심항공교통 사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2025.06.19)

- 유아이그룹과 GS건설이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도심항공교통 사업의 초기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 사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주도의 UAM 시범 

사업에 공동 대응하여 주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

고 국내 UAM 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할 계획

- GS건설은 도심항공교통 통합 운용 사업을 기획·주도하고 유아이그룹은 eVTOL

항공기 운영과 그에 필요한 운항 제반 시스템 수립을 지원할 예정. 유아이헬리콥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901.20250622184227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506191031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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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민간기업

터는 항공정비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eVTOL 항공기의 정비시스템구축과 품질/안

전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

- 유아이그룹 임성의 부회장은 GS건설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효율적

인 UAM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양 사의 협업

이 대한민국 미래항공산업의 발전에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재계 분석-현대차 PBR 0.5배 자율주행·로봇·UAM 3축 반전 기대(2025.06.20)

-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

환을 모색 중이며 미래산업으로 점 찍은 분야가 도심항공 모빌리티. 전기 수직이착

륙 항공기 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택한 회사가 슈퍼널로 2020년부

터 현재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모두 9억2000만달러를 투자

- 슈퍼널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인 S-A2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미 FAA 승인 절차가 진행된 선도 기업 조비나 아처 에비에이션보다 진

행이 느리다는 평가. 현대차그룹의 미래산업 중 가장 후한 평가를 받는 분야는 

로봇으로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8억8000만달러에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로봇 선두업체

-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보틱스라는 미래산업 삼각 축을 중

심으로 사업을 확대 중이며 일부 기술력 부족이라는 난제가 있지만 새로운 10년

을 준비하는 그룹의 미래 핵심 전략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 세 분야의 기술

을 단순 병렬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추구하며 자율주행 차량과 로

봇 간의 협업 물류 시스템, UAM 탑승 지원 로봇, 스마트시티 내 통합 관제 시스

템 등이 대표적

□ ANH, 2025 파리에어쇼 참가 UAM 객실개발 업무협약 체결(2025.06.20)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가 프랑스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55회 2025 파리

에어쇼에 참가해 영국의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업 SORA Aviation과 기내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SORA는 30인승급 eVTOL BUS를 개발하고 있는 영

국기업으로 오는 2028년 초도비행을 계획

- ANH는 국내 유일의 유럽연합항공안전청 설계조직 인증 및 생산조직 인증을 보유

한 기업으로 UAM 기체용 좌석을 포함한 캐빈 솔루션에 전문화된 국내 기업. 양사

는 이번 협약을 통해 SORA-S1 기체의 객실, 조종석, 승객석 등 기내 인테리어 전

반에 대한 업무 협력 및 한-영 양국 간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상호 협력할 예정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078.20250620060440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2008.2025062016342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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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친환경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분

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모델을 선도하는 사례로 평가. 안현수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ANH만의 기내 인테리어 기술력을 글로벌 UAM 시장에 진출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곧 다가올 UAM 시대 대비 발전방향 논의(2025.06.19)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에서 제4회 공항포럼을 개최

하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공항 상주기관장, 인천공항 자회사 경

영진 등 약 200명이 참석. 김재우 대한항공 전문위원이 차세대 항공모빌리티 도

입과 미래항공교통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UAM 기술과 시장, 운항과 교통관리, 

국내 주요 동향 소개

- 대한민국에서 UAM을 실용화한다면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이 가장 먼저일 가능성

이 높다고 전망하며 제주는 공항에서 승객이 내리면 UAM을 타고 서귀포를 오가

는 관광형 UAM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다만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 특성상 사

업성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해외의 경우 2026년 말,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6년 말이나 2027년에는 UAM 시대

가 본격 열릴 것으로 전망하며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나 UAM 운항을 위한 시스템 

개발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비전2040을 선포하며 

초연결 모빌리티 허브 완성이라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

계 기관과 협력해 인천공항에 UAM 공항셔틀 상용화를 적극 추진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301.20250619195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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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항공우주·스텔스도료 신기술 페인트 뜬다 (2025.06.19)

-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새 먹거리가 시급한 페인트 업계가 고부가가치 도료와 기능

성 제품 같은 신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으며 KCC는 방산도료 사업 확대에 나

서고 있음.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에 도료를 공급하면서 

관련 매출이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로 전투차량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위장

도료, 항공기 연료탱크 내부 코팅 등 무기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도료를 생산

- KCC는 KAI와 협업해 항공우주 특화 도료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저궤도 위

성, 무인전투 시스템, 우주 기반 플랫폼 등 미래형 국방기술에 필요한 도료와 필

수 소재 개발에 착수. 노루페인트는 지난 4월 스텔스 도료 RAM-1500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으며 고분자 미세 구조와 입자 조성을 정밀하게 설계해 전파를 최대 

90% 흡수하는 기능 구현

- 기존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스텔스 도료를 경량화해 국내에서 만들게 된 것

이며 전파를 흡수하는 물질 무게도 기존보다 20% 줄여 제품을 경량화. 지난해부

터는 KAI와 항공기 유지·보수·정비에 쓰이는 실란트도 개발하고 있으며 실란

트는 항공기 연료탱크가 새지 않도록 하고 조종실 압력을 유지해주는 핵심 소재

□ 스페이스앤빈은 왜 미래 우주의 열쇠가 상용 부품이라 말할까 (2025.06.20)

- 민간 기업이 우주를 개척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고가의 저성능 우주

용 부품이 아닌 상용 제품 COTS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 COTS는 우주용 

부품과 비교해 수백에서 수천 배 가량 저렴하며 높은 성능과 단축된 개발 주기, 

비용 효율성 등을 모두 만족하지만 방사능 내성이 없고 자기권 차폐가 존재하는 

온화한 환경으로 설계

- 스트레이츠리서치는 2024년 방사능 차폐재 시장 규모를 15억 달러로 평가했고 

2033년까지 연평균 6.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페이스앤빈은 우주 방사선 차

폐 하우징 스쿠텀 R과 COTS 우주 환경 최적화 적용을 위한 설계 과정인 프라이

데이를 취급하며 폴리이미드, 폴리에틸렌 기반 플라스틱 계열의 차폐재 개발

- 스페이스앤빈은 위성임무의 궤도 환경을 분석하고 예상 방사능 값을 바탕으로 소재

별 방사선 비정거리를 분석해 어떤 차폐재를 어떤 두께로 설정할지 계산. 모든 과

정이 완료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과학연구단의 ESCC 표준 준용 과정을 통

한 실증 기반 방사선 차폐 성능을 실제로 측정하며 국내 최초로 우주 소재 시험을 

진행해 차폐 소재를 적용한 COTS가 양성자 노출 시에도 정상 작동함을 확인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101.20250619172509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506201437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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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 LK삼양, 텔레픽스와 심우주항법용 차세대 AI 별추적기 발사 (2025.06.24)

- LK삼양이 우주 인공지능 종합 솔루션 기업 텔레픽스와 공동 개발한 심우주항법

용 차세대 AI 별추적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 현지 시간 23일 오후 2시 

26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의 팔콘9 로켓 트

랜스포터-14 라이드셰어 미션을 통해 우주로 발사되었으며 현재 임무 궤도에 성

공적으로 진입해 초기 운영을 시작

- 심우주항법용 차세대 AI 별추적기는 달, 화성 등 지구로부터 먼 심우주에서 위성

이 지상국의 통신 지원 없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항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자율항법 시스템. 기존에는 지상국에서 위성을 지속적으로 관제하며 

궤도를 제어해야 했지만 이 방식은 오차 누적과 지상 기반 관제 의존도가 높다

는 한계가 있었으나 별추적기를 위성에 탑재하면 위성이 자체적으로 항법을 계

산할 수 있어 심우주 탐사의 핵심 기술로 주목

- 양사가 개발한 별추적기는 광시야 초고해상도 카메라와 고성능 영상처리 알고리

즘을 결합해 별과 행성 등 천체의 상대적 위치를 관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 

스스로 정확한 위치와 궤도를 계산. 위성의 자세만 측정할 수 있었던 기존 별추

적기와 달리 위치 결정 기능까지 구현되어 보다 완벽한 자율 항법을 가능하게 

하며 LK삼양은 이번 발사 테스트 성공을 통해 자사 광학 렌즈가 우주 환경에서

도 충분히 작동한다는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처음으로 확보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아비오, 다쏘시스템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DX 전환 (2025.06.20)

- 이탈리아의 우주 발사체 기업 아비오가 전사적 프로그램 관리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

링 및 제조 프로세스 구축. 우주 산업 내 지속 가능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아비오는 이번 플랫폼 도입을 통해 기술적으로 진보된 우주 솔루션 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비오와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용자들은 주요 유럽 우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발사체, 추진 시스템, 페이로드 어댑터 등의 설계 및 제작 과정에 필요

한 효율성, 표준화, 품질 및 규제 준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됨. 위닝 컨셉, 

코-디자인 투 타깃, 레디 포 레이트, 빌드 투 오퍼레이트를 도입해 팀과 공급업

체, 협력사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1008.20250624095115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0958.202506201657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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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아비오는 이번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개발 기간 단축과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한 생

산성 향상, 설계 및 제조 프로세스의 정밀도 제고를 통한 품질 개선, 신기술·신

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혁신 가속화, 그리고 통합된 가상 생태계 기반의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등을 기대. 실시간 데이터가 적용되는 가상 환경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전망

□ 마크롱, 유럽 우주산업 강국 만들 것 (2025.06.21)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항공우주박람회 파리에어쇼에서 미국과 중국 양

강 체제인 우주산업에서 유럽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 우주는 어떤 의미

에서 세계 권력의 척도가 됐으며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우주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스페이스X가 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으며 중국도 바

짝 쫓고 있어 유럽이 저지구궤도 위성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라고 지적

- LEO 위성통신 시장에서는 스타링크를 띄우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독주

하는 가운데 프랑스·영국 합작업체 유텔샛이 추격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유텔샛 증자에 13억5000만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 증자가 마무리되

면 프랑스 정부가 유텔샛 최대주주가 되며 프랑스 재무부는 이번 투자가 스페이

스X와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국 정부와도 투자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위성통신 원웹을 운영하는 유텔샛은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이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유럽 내 반감이 커지면서 주목받았으며 스페이스X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통신망을 제공하는 가운데 유텔샛도 독일의 

자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내 단말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

□ 우주강국 부상 인도 민간 우주기업 수도 세계 2위 (2025.06.22)

- 인도가 우주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주도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우주기업 수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상승. 2020년 인도 정부가 우주산업에 민

간기업 진입을 허용하면서 몇 년 새 인도우주연구기구 출신들의 창업이 활발해

졌으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인도의 민간 우주

기업 수는 172개로 825개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5960억 달러에서 2033년 9440억 달러로 1.6배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가 탄탄한 성장세로 미국 추격을 주도하는 형국. 

오랜 기간 ISRO를 중심으로 축적된 기술력이 인도 민간 우주기업의 경쟁력을 뒷받

침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횟수는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영국이나 일본을 웃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601.20250621195437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51.2025062214043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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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돌았고 금액에서도 인도 민간 우주기업은 지난해 약 2억 4000만 달러를 유치

-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수는 인재의 저변을 넓혀 두터운 전문가 집단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며 ISRO를 중심으로 우주 관련 공공기관 직원 수는 약 2

만 명으로 미국 항공우주국보다 많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10배 이상. 

이들 중 75%는 엔지니어 등 기술 관련 인력이며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활발한 점 역시 인도 우주산업에서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분

기타

□ 우주 연구기관 사천행 시도에 거센 반발 (2025.06.19)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가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청특별법 

개정안에 반발하여 연구기관의 경남 사천 이전 추진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

구. 노조는 항우연과 출연연의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전-경남 사천-전남 고흥 

중심의 우주항공 3축을 유지하고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해 역량을 강화해

야 한다고 주장

- 우주항공 산업의 삼각 클러스터는 지리적 안배가 아닌 기능과 효율성에 기반한 

국가전략이었다며 구조에 대한 재조정도 없이 특정 지역으로 기관 집중을 시도

하는 것은 충청권의 역할과 미래를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 항공우주연

구원 내에서도 명분 없는 기관이전 추진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우주청의 격

상 후 세종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 제기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프랑스의 툴루즈를 사천의 모델로 삼는다고 

주장하지만 툴루즈는 프랑스 4위 도시로 인천, 대구, 대전 급 도시들에 비유할 

수는 있어도 사천에 비유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야기라고 지적. 우주항공

청이 아니라 우주국방, 우주외교를 관할할 수 있는 통합 우주부처인 우주항공처

로 승격해야 하며 행정수도 세종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701.202506191714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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